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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 8/19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2.444% 1.8 2.4 -15.2 

한국 국고채 10년물 2.858% 2.1 7.7 0.3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41.4 41.1 36.1 25.9 

3년 국채 선물(KTB) 107.30 -5.0 -9.0 65.0 

10년 국채선물(LKTB) 118.10 -19.0 -70.0 118.0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3.749% -1.7 1.7 -49.0 

미국채 10년물 4.307% -2.7 1.7 -26.5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55.8 56.8 55.8 33.3 

독일국채 10년물 2.750% -1.2 0.8 38.7 

호주국채 10년물 4.327% 5.8 8.3 -4.1 
 

 

 

 

 
 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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 

 전일 길트채, 미국채 금리 흐름에 연동되며 보합권 내 

혼조세로 출발. 소비자심리가 ‘22년 2월 이후 최대치를 

경신함에 따라 호주금리가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. 

 한은 총재 매파발언에 8월 인하 기대 후퇴. 서울 일부 

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만

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 지켜볼 것이라 언급. 올해 

성장률 전망 관련해서는 상방 가능성이 열렸다고 진단. 

 

 미국 채권시장 4거래일만에 강세 마감. 

 S&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+로 유지, 등급 전망

은 ‘안정적’을 부여. 이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그

라들며 장기금리 중심 하락. 

 S&P, 관세 수입이 상당한만큼 OBBBA 법안 통과에 따

른 재정 악화가 대체로 상쇄될 것으로 평가. 

 한편 WTI는 러-우 종전 기대 속 하락하였고, 이에 발 

맞추어 BEI도 장 중 꾸준히 하락. 

 시장은 22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

에 최대 관심을 표하고 있음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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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 
  8/19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390.90 0.4% 0.2% -5.5% 

달러지수 98.28 0.1% 0.2% -9.4% 

달러/유로 1.165 -0.1% -0.2% 12.5% 

위안/달러(역외) 7.19 -0.0% 0.0% -2.0% 

엔/달러 147.59 -0.2% -0.2% -6.1% 

달러/파운드 1.349 -0.1% -0.1% 7.8% 

헤알/달러 5.50 1.2% 2.1% -11.0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62.35 -1.7% -1.3% -13.1% 

금 현물($) 3,316.35 -0.5% -0.9% 26.4% 

구리 3개월물($) 9,684.50 -0.5% -1.6% 10.5% 

  

 

 

 

 
     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

 

 
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5.90원 상승한 

1,390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2.00원 마감. 

 간밤 트럼프 - 젤렌스키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이 비

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지만 구체적인 소득

은 없었음. 달러-원은 달러 강세를 반영해 +3.50원 상

승 출발. 

 개장 후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 경

계감 등에 1,390원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다가, 장 막

판 상승폭을 확대하며 1,390원에 안착. 

 

 달러 인덱스는 캐나다달러 약세, 위험회피심리에 상승. 

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AI 버블 우려 속 대형 기술주들

이 급락. 팔란티어는 -9.3%, 엔비디아는 -3.5% 하락

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 약화. 

 전일 S&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. 

관세 수입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. 베센트 재

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며 

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발언. 

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협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

있으며,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이 있겠지만 나토 가입

은 불가능하다고 발언. 

 캐나다 달러는 7월 CPI가 +1.7%(Y) 상승해 시장 예상

을 밑돌자 금리 인하 기대에 약세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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